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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하

고, 지역 평화를 위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리진쥔 대사는 오늘(21일) 노동신문 4면에 ‘변함없는 초심과 확고한 포부를 안고 중조(북중)관계

의 아름다운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나가자’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.

기고문에서 리 대사는 “중조(북중) 두 나라는 다 같이 고난을 헤쳐왔으며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

고 있다”며 북한과 함께 “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습니다.

그러면서 “조선(북한) 및 해당 각 측과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

현하기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, 발전,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”이

라고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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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주재 中대사 “북한·지역 평화 수호…양국 교류 촉진”
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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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양국이 교류를 촉진하고 협조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당과 국가 건설 분야의 경험 교류, 교

육·문화·보건·농업·관광 등 여러 분야의 교류, 청년들끼리의 왕래, 지방 사이의 협조 등을 추진하

겠다고 덧붙였습니다.

특히 “지금 중조 관계는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”며 “우리는 조선(북한) 측과 함께 멀리

앞을 내다보면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적 협조를 확대하며 친선적인 교류를 심화시

켜 나감으로써 두 당, 두 나라 최고 영도자들이 이룩한 중요한 공동인식을 실천에 구현해 나갈

것”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주북 중국대사가 노동신문에 직접 기고문을 낸 것은 이례적으로, 특히 북중 관계와 한반도 평화

를 위한 소통을 언급한 것은 미중 갈등 속에 동북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

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

또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교류·협력을 강조한 것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

과의 교역 재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.

한편 지난 2월 새 주북 중국대사에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출신인 왕야쥔이 내정됐다는

외신 보도가 있었으나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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